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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election of occupational therapy as a college major by freshmen.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on 308 freshmen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from March 2022 to September 2022.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ive item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two about the choice of college and major, three about the timing 
of major selection, three about information acquisition, and one about the university application process. 

Results : While choosing a university, 37% of the students primarily considered the available choice of majors, whereas 41% 
considered the college application period. Employment rate was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was considered when choosing a 
department. Most students learned about occupational therapy through research on physical therapy and primarily gathered 
information by searching on “Naver and blogs.” Among the descrip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the most interesting keyword was 
“hospital” (54 %). 

Conclusion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ollege major selection by new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basic data that can be referred to when promoting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from Gyeongnam were included, and hence, 
further research that investigates according to region is needed. Moreover, detailed investigations on factors related to university 
applications in each region are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freshmen 
and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department and the admi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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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학들은 어려

움에 처해 있다(Lee, 2022). 2021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

생 충원율은 91 %로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이었으며, 
그중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75 %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 낮은 충원율을 기록하였다(Lee 등, 202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

하는데,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추계는 463,821명인 

반면, 재학생 대입 지원 자수는 423,121명으로 추정되며, 
2022학년도에 비해 40,7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

입생 충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Lim, 2021). 특히, 수
도권 소재 일반대학보다는 지방 소재 일반대학이, 일반

대학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예상

된다(Lim, 2021). 대입 정원보다 대입 가능 자원이 적은 

상황으로, 전국 각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유리한 4차 산

업과 뷰티, 보건 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렸지

만, 신입생의 전체 충원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충원율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하거나 비인기 학

과의 정원을 대폭 줄이는 등의 과감한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Lee, 2023).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대학 생활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

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다(Kim 등, 2014).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지식을 습득하며, 대학과 전공은 각 개인의 대학생

활, 미래의 직업, 더 나아가 미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

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진학

률이 70 %가 넘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시기는 소질과 

적성, 대학 및 전공학과를 탐색하고 본인의 능력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Son & Lee, 2019). 그러나 대부분의 학

생은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 대학 및 전공학과를 지원

하고 있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의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

택하는 경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학에서의 전

공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Kim, 2014). 
보건 계열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는 동

기가 다른 계열에 비해 명확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Cho, 2020; Hong 등, 2021). 이는 보건 계열의 전문

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 관련 전공에서 전공 선택에 관하여 실시한 연구

로 한 지역의 보건 계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보건 계열 학생들의 전공학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

고 하였다(Yu, 200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 등(2016)의 연구는 충남지역의 B와 H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

여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대학 생활 만족도,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적성 또

는 흥미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전공 및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Yeo 
등(2012)이 실시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사선학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 동기 및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보건 계열의 경우 전공 선택 동기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작업치료의 경우 전공의 특

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요인이 다를 수 있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일상생활활동 능

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 최

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

료, 교육하는 전문분야이다. 국내 작업치료는 1950년 한

국전쟁 때 소개되어 부상 군인들의 치료 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2023년 현재 4년제 31개교, 3년제 전문대학 29
개교가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3). 작업치료(학)과의 진학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로

는 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현황에 관해 연구를 진행

한 Shin 등(2017)이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생의 작업치료 인식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Jeong 등
(2022)이 있다.

작업치료(학)과가 효율적인 입시전략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작업치료(학)과 신입생들이 작업치료(학)과를 선

택하게 된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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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학 선택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하며 

설문 조사에 동의한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만 18세 이상인 자

2) 국내 작업치료(학)과를 진학한 1학년 신입생 

3) 작업치료(학)과 진학 후 휴학 및 자퇴하지 아니한 자 

4) 설문 응답에 관한 정보공유에 동의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동의서에 동의한 자 총 316명
이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미응답 문항을 제외하고, 
30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과정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전공 및 대학선택 결정요인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과 

문항 수는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5문항, 대학 및 전공 선

택과 관련된 2문항, 학과 결정 시기 및 학과 선택 시 고

려한 부분과 관련된 3문항, 작업치료(학)과를 처음 알게 

된 경로와 정보 습득과 관련된 3문항, 대학 지원과 관련

된 1문항이 있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 중 Cho(2014), 
Jung과 Lee(2001)를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작업치료(학)
과 전공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대상자는 D 대학교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범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통하여 모집공고

를 내고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Fig 1).

Pilot study was conducted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D 
university Selection criteria

- More than 18 years old
- a freshman in occupational therapy
- Those who have not taken a leave of 

absence or dropped out of school.
- A person who agrees to share information 

on survey responses, underst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s to the 
research agreement

Selection of persons who meet the criteria for 
selection criteria

Conduct a survey

Frequency and 
percentage analysis

Analysis of 
determinants in the 

department

Fig 1. Research process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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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 및 

전공 선택, 학과 결정 시기 및 학과 선택 시 가장 고려된 

부분, 작업치료(학)과를 처음 알게 된 경로 및 정보 습득, 
대학 지원에 관해 영역별로 빈도(frequency)와 백분율

(percentage)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2022년 작업치료(학)과 신입생 성별의 

경우 여자 170명(55 %), 남자 138명(44 %)이었다. 연령 

분포의 경우 20세가 283명(91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 순으로 21세 15명(4 %), 23세 5명(1 %), 39세 3명(.9 
%), 46세 2명(.6 %) 순이었다.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일

반고등학교가 246명(79 %), 특성화고등학교는 62명(20 

Characteristics n (%) 

Gender
Female 170 (55.19)
Male 138 (44.81)

Age

20 283 (91.88)
21 15 (4.87)
23 5 (1.62)
39 3 (.98)
46 2 (.65)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246 (79.87)

Specialized high school 62 (20.13)

University system
4-year system 181 (58.77)
3-year system 127 (41.23)

Epitome of a university
Early admission 270 (87.66)

Regular admission 38 (12.34)

Residence

Gyeongnam  125 (40.58)
Busan 70 (22.73)

Gyeongbuk 25 (8.12)
Chungbuk 19 (6.18)
Gyeongi 19 (6.18)
Gwangju 16 (5.19)

Ulsan 7 (2.27)
Seoul 6 (1.95)

Jeonnam 5 (1.62)
Gangwon 4 (1.30)
Jeonbuk 4 (1.30)
Daegu 3 (.97)

Incheon 2 (.65)
Chungnam 1 (.32)

Daejeon 1 (.32)
Sejong 1 (.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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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대학의 학제의 경우 4년제가 181명(58 %), 3
년제가 127명(41 %)이었다. 대학 진학 전형의 경우 수시 

지원이 270명(87 %), 정시 지원 38명(12 %) 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경남이 125명(40 %)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 순으로 부산 70명(22 %), 경북 25명(8 %), 충
북 19명(6 %), 경기 19명(6 %), 광주 16명(5 %), 울산 7명
(2 %), 서울 6명(1 %), 전남 5명(1 %), 강원 4명(1 %), 전
북 4명(1 %), 대구 3명(.9 %), 인천 2명(.6 %), 충남 1명(.3 
%), 대전 1명(.3 %), 세종 1명(.3 %) 순이었다(Table 1).

2. 대학 및 전공 선택

설문에 응답한 2022년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의 본 대

학교 및 전공을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

던 것은 전공명이 263명(85 %)이었으며, 대학명이 45명
(14 %)이었다. 

대학 선택 시 가장 고려한 부분은 전공 선택으로 인한 

대학 결정이 115명(3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과의 거

리 69명(22 %), 주변의 권유 23명(7 %), 대학의 명성 22
명(7 %), 대학의 복지 15명(4 %), 대학의 강의실 및 실습

실 15명(4 %), 대학의 홍보 12명(3 %), 대학의 교수진 

10(3 %), 대학의 시설 9명(2 %) 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은 18명(5 %)으로 해외에서도 취업

할 수 있다는 부분, 다른 학교보다 실습시간이 많아서, 
취업이 잘될 것 같아, 성적에 맞게, 취업률이 높아서, 학
교와 대학병원이 연계되어 실습하기 편리할 것 같아, 작
업치료사의 활동을 보고 나서 등이 있었다(Table 2).

Characteristics n (%) 

University and major 
Major 263 (85.39)

University 45 (14.61)

What I considered the most when choosing 
a university

University decisions based on major choices 115 (37.34)
Distance from home 69 (22.40)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round 23 (7.47)
University's reputation 22 (7.14)

University welfare 15 (4.87)
University classrooms and labs 15 (4.87)

Publicity of the university 12 (3.90)
University professor 10 (3.25)
University facilities 9 (2.92)

Etc 18 (5.84)

Table 2. University and major decisions

3. 학과 결정 시기 및 학과 선택 시 가장 고려된 부분

설문에 응답한 2022년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의 학과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원서접수 기간 중이 

127명(41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원서접

수 기간 이전 97명(31 %), 고등학교 2학년 26명(8 %), 고
등학교 1학년 10명(3 %), 고등학교 진학 이전 5명(1 %) 
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은 43명(13 %)으로 추가모집 

시기에, 트레이너로 근무 중, 대학 졸업 후, 외국에서 학

위 취득 후, 직장생활 중, 군 복무 중 등이 있었다.

학과 선택 시 본인이 가장 고려한 부분의 경우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101명(32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

에 잘 맞을 것 같아서 93명(30 %),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

기에 47명(15 %), 장래성이 있어서 43명(13 %), 주변사람

의 권유로 10명(3 %) 부모님이 원해서 5명(1 %), 집과의 

거리 4명(1 %), 학교의 명성 1명(.3 %) 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은 4명(1.3 %)으로 운동과 병행할 수 있어서, 
가족의 보살핌을 위해서, 물리치료와 비슷한 학문이기에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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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선택 시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

한 응답으로 본인 결정이 124명(40 %)으로 가장 많았으

며, 부모 또는 친척이 63명(20 %), 인터넷 및 대중매체 

52명(16 %), 담임교사 38명(12 %), 선배 또는 친구 31명
(10 %) 순이었다(Table 3).

Characteristics n (%) 

When to decide on major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for high school seniors 127 (41.23)

Before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97 (31.49)

2nd grade in high school 26 (8.44)

First grade in high school 10 (3.25)

Before going to high school 5 (1.62)

Etc 43 (13.96)

What to consider the most 
when deciding on a major

Get a good job 101 (32.79)

Have an aptitude 93 (30.19)

Want to study 47 (15.26)

Have a future 43 (13.96)

A suggestion from a neighbor 10 (3.25)

Because parents want 5 (1.62)

Distance from home 4 (1.30)

University's reputation 1 (.32)

Etc 4 (1.30)

What helped you the most in 
deciding your major

My decision 124 (40.26)

Parents or relatives 63 (20.45)

Internet and mass media 52 (16.88)

High school teacher 38 (12.34)

Senior or friend 31 (10.06)

Table 3. When to decide on a department and choose a department

4. 작업치료(학)과를 처음 알게 된 경로 및 정보 습득

응답자 중 ‘작업치료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 ‘물리치

료에 대해 알아보다가’ 30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

학교 선생님’ 22 %, ‘친인척 및 주변 사람’ 21 %, ‘인터

넷’ 20 %, ‘부모님’ 16 %, ‘대학의 홍보’ 15 %, ‘병원이나 

기관의 작업치료실을 직접 보고’ 8 %, ‘SNS’ 8 %, ‘의료

기사에 관해 알아보다’ 8 %, ‘뉴스, 다큐멘터리 신문을 

통해서’ .9 % 순이었다(Table 4). 
인터넷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는 ‘네이버 및 블로

그’를 통한 경우가 99명(32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유튜브’ 91명(29 %), ‘학과 홈페이지’ 53명(17 %), 
‘인스타그램’이 32명(10 %), ‘Google 검색’이 24명(7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4명(1 %), ‘페이스북’이 4명(1 
%) 순이었다(Table 4).

‘작업치료에 관한 설명 중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해 

복수 응답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병원이 55 %로 가장 많

았으며, 재활치료가 41 %, 의료 보건인이 37 %, 물리치

료 28 %, 정신과 및 직업훈련 23 %, 감각통합 22 %, 일
상생활활동 19 % 순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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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Paths of first knowing the 
occupational therapy (multiple 

choices)

While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physical therapy 93 (30.19)
By high school teacher 69 (22.40)

Internet 63 (20.45)
Parents 50 (16.23)

The publicity of the university 49 (15.91)
Look at the occupational therapy 26 (8.44)

SNS 25 (8.17)
To find out about medical technicians 25 (8.17)
News, documentary and  newspapers 3 (.97)

Where did you get the most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 media?

Naver and Blog 99 (32.14)
YouTube 91 (29.55)

Department website 53 (17.21)
Instagram 32 (10.39)

Google 24 (7.79)
Kakao talk and Kakao talk open chat room 4 (1.30)

Facebook 4 (1.30)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ultiple choices)

Hospitals 170 (55.19)
Rehabilitation 127 (41.23)
Medical staff 114 (37.01)

Physical therapy 88 (28.57)
Psychiatry and vocational training 72 (23.38)

Sensory integration 68 (22.08)
Activities of daily living 61 (19.81)

Table 4. Path to occupational therapy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n (%) 

Number of universities applying to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1 place 141 (45.78)
2 place 69 (22.40)
3 place 51 (16.56)

More than 5 places 28 (9.09)
4 place 19 (6.17)

Number of schools that have passed the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1 place 187 (60.71)
2 place 73 (23.70)
3 place 34 (11.04)
4 place 9 (2.92)

More than 5 places 5 (1.62)

Number of universities accepted including 
additional admissions

2 place 74 (24.03)
1 place 70 (22.73)
3 place 69 (22.40)
4 place 52 (16.88)

More than 5 places 43 (13.96)

Table 5. Universit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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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지원

‘작업치료(학)과에 지원한 대학교의 수’에 대한 응답

으로 1곳이 141명(45 %)으로 가장 많았으며, 2곳 69명
(22 %), 3곳 51명(16 %), 5곳 이상 28명(9 %), 4곳 19명(6 
%) 순이었다. ‘작업치료(학)과에 합격한 학교의 수’는 1
곳이 187명(60 %)으로 가장 많았으며, 2곳 73명(23 %), 3
곳 34명(11 %), 4곳 9명(2 %), 5곳 이상 5명(1 %) 순이었

다. ‘추가 합격을 포함한 합격한 대학의 수’는 2곳이 74
명(24 %)으로 가장 많았으며, 1곳 70명(22 %), 3곳 69명
(22 %), 4곳 52명(16 %), 5곳 이상 43명(13 %) 순이었다

(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작업치료(학)과 신입

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요인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결과, 대학의 학제는 4년
제가 더 많았다. 전국의 작업치료 학제는 3년제가 4년제

가 다소 많고,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남도 4년제가 3년제 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 된다. 대학진학 전형은 수시 지원의 비율이 85 
%를 넘었다.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

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이 75 %, 정시모집이 24 %로 수시

모집의 인원이 더욱 많기에 대학 입시 전형의 계획이 그

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은 대학 및 전공 선택 시 대학

보다 학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공별 지원 및 입학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수험생들의 치료 및 보건 분야 학과에 대한 지원 

및 입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 정원

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속에서 최근 보건 인력 확대로 

인해 점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영향을 준다(Kim 등, 2022). 
대학 선택 시 가장 고려한 부분은 전공 선택으로 인한 

대학 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주변

의 권유, 대학의 명성, 대학의 복지, 대학의 강의실 및 실

습실, 대학의 홍보, 대학의 교수진, 대학의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선택 시 전공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진학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Yoon 등, 
2015), 이는 작업치료(학)과 지원자 또는 신입생들에게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의 학과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원서접수 기간 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고등학교 3학년 원서접수 기간 이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진학 이전 순이었다. Kim 등
(2022)은 전공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
년 원서접수 기간이라고 하였다. 이는 수능 고사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한 Jung과 Lee(2001)와 다른 결과

이다. 이는 2001년 대학 입시의 경우 정시모집 전형이 

모집인원의 60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추후 지속적인 

수시모집 인원의 증가로 2022년 대학 전형의 경우 수시

모집 전형이 75 %를 차지하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되며, 대학 입시 전형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Kang 등(2023)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지

속적으로 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를 발이 빠르게 파악하

고, 이에 따른 입시홍보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학과 선택 시 본인이 가장 고려한 부분은 취업률이 

101명(32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이 93명(30 %), 공
부하고 싶은 분야이기에 47명(15 %) 순이었다. 보건 계

열은 취업률이 의료, 간호, 약학, 초등교육과 더불어 높

은 수준이며, 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면허증 혹

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빠르게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Kim & Yu, 2018). 
‘학과 선택 시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

한 응답으로 본인 결정이 124명(40 %)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은 부모 또는 친척, 인터넷 및 대중매체 순이었

다. 이는 보건 계열 전공 학생들의 지원학과 선택 시 본

인 스스로 학과를 결정한 학생이 가장 많다는 이전 연구

와 같은 결과이다(Lee & Lee, 2018).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과 진학을 위한 진로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부모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가

진다(Lim, 2011). 이는 2000년대 이후 본인 스스로 획득

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방법

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해 주변의 권유보다는 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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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학과를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학)과 입

시 홍보를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 등 주변인 보다 지원자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응답자 중 ‘작업치료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 ‘물리치

료를 공부하다’가 93명(30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

학교 선생님’이 69명(22 %), ‘친인척 및 주변 사람’이 65
명(21 %), ‘인터넷’이 63명(20 %)이었다. 우리나라의 물

리치료는 작업치료보다 전국에 개설된 대학의 수와 매

년 배출되는 치료사의 수가 많다.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는 45개, 전문대학교는 33개교이며, 매년 

3,800명 정도의 물리치료사를 배출한다. 반면 작업치료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는 31개, 전문대학교는 29개
교이며, 매년 1,900명 정도의 작업치료사를 배출한다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potal, 2023). 따라서 물리

치료를 공부하다 작업치료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작업치료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

되고 있기에 작업치료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인터넷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는 ‘네이버 및 블로

그’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중 네이버는 주요 포털 사

이트 중 방문자 수와 점유율이 가장 높다(InternetTrend
™, 2023). Jeong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 홍보 방법으로 SNS
를 꼽았다고 한다. 따라서 충분한 학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게시물과 작업치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치료에 관한 내용 중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한 응

답으로 병원이 55 %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치료가 41 %, 
의료 보건인이 37 %이었다.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작

업치료사가 가장 많으며 신경학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며 의료 보건인으로 작

업치료사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기에(Lee 등, 2010) 작업

치료와 병원, 재활치료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응

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맥락으로 Shin 등(2017)등의 

연구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를 재학중인 학생들의 희

망하는 취업지는 의료기관인 병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고 보고 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취업처로 병원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기관 및 공기업 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학)과에 지원한 대학교의 수에 대한 응답으

로 1곳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치료(학)과에 합격한 학교

의 수도 1곳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추가 합격을 포함한 

합격한 대학의 수는 2곳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학 입학

전형이 수시 1, 2차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고 복수 지원

이 가능하기에 작업치료(학)과 이외에도 여러 대학과 학

과를 지원하고 대학의 명성, 학과와 관련된 취업률, 등록

금 및 장학제도를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Kim & Lim, 2019). 그리고 의료 및 보건 

계열의 경우 지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가족 중 보건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 의료 및 보건 계열을 더욱 많이 지

원한다고 보고하였다(Park 등, 2011). 그러고 작업치료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작업치료(학)과만을 지원하

는 것은 아니기에 전공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심어줄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병원, 센터, 교육청, 보건소 및 치

매안심센터, 보조 기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다. 이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작업치료

(학)과에 대한 인식도 및 확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입시 관련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일반적 특성 및 입학 전형 등과 학과 선

택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과 선

택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현황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세부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선택 시 가장 고려된 부분은 학과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 

가장 높았다. 둘째, 학과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원

서접수 기간 중이 가장 높았다. 셋째, 학과 선택 시 본인

이 가장 고려한 부분으로 취업이었다. 넷째, 학과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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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작업

치료에 관한 내용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병원으로 나타

났다. 여섯째, 작업치료(학)과에 지원한 대학교의 수는 1
곳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지에 응답한 신입생의 거주

지역이 경남이 가장 많았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향후 입시 

활동에 있어 각 지역에 해당하는 더욱 세밀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신입생의 특성 및 입학전형과 

학과 결정요인 간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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